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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른 차이를 규명한 연구이

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태권도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온라인플랫폼(Google Forms)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최종 분석대상 579부), 이후 IBM SPSS 28.0 및 IBM AMOS 21.0을 

이용하여 각각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측정모형분석에 입

각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G-CFA), 구조방정식모델(SEM), 

다집단 분석(MGA) 등을 실시하였다. 서술된 분석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

의 운동만족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과 더불어 품새 및 시범종목 사이에

서 그 영향력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

에 대한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효과성이 개별 경기종목에 

따라 상이하게 발현될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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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펜데믹 이후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관한 효

과적인 중재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만족

(exercise satisfaction)이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운동에 대한 개인적 평가이자 운

동을 통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하는 심리학적 개념으로(유용준, 정구

인, 2018; Cheladurai & Riemer, 1997), 특히 팬데믹(pandemic) 장기화에 의해 야기

된 태권도 훈련 및 경기환경 전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선수개인의 운동에 대한 

만족도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과 다른 관점 또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

적으로 활용 가능한 중재전략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논의를 위해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그간의 연구동향

에 대한 분석결과는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주로 

선수개인의 차원에서 심리요인 간의 관계 및 유효성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김은지, 정명규, 임신자, 2018; 김은철, 전익기, 2021; 오영택, 양명

환, 2019; 정태겸, 정명규, 2021; 최정일, 정명규, 임신자, 2017). 그러나 지도자 개

인의 특성이나 코칭 및 리더십 유형, 그리고 선수-지도자 교환관계 등이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직접적인 선행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김경렬, 김성

규, 박명국, 2013; 김민정, 조광민, 2010; 서강석, 안창식, 2019; 오영택, 양명환, 

2019; 윤정호, 곽현태, 한상일, 2022; 이동준, 2017) 선수개인의 심리적 요소를 넘어 

지도자와의 관계를 집중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만족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기초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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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지도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선수들의 운동만족 간 실증적인 관계를 밝힌

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선수와 지도자 간에 이루어

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비언어적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원우영, 김

종식, 김대은, 김현륜, 2019; 이상일, 2021, 이호열, 박재우, 2012), 비언어적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운동만족과의 심층적인 관계를 규명한다는 것은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이란 선수와 

지도자 간에 이루어지는 면대면(face-to-face) 상호작용 과정에서 비언어적 즉, 

유사언어, 신체언어, 신체적 외양, 공간언어와 같이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체 움직임이나 공간, 음성, 발음 등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

한다(이정학, 이지혜, 안선영, 2018; 이호열, 박재우, 2012; Sundaram & Webster, 

2000). 각 요소들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먼저 유사언어(paralanguage)는 자신감, 

목소리 속도, 톤과 강세, 발음의 정확성 등을 의미하며, 신체언어(kinesics)는 호응

과 미소, 시선처리, 제스처 등을 뜻한다. 그리고 신체외양(physical appearance)은 

자세와 외모, 호감도 등의 대한 개념을 말하며, 마지막 공간언어(proxemics)는 장

소의 크기와 온도, 편안함 그리고 공간배치의 적절성 등을 뜻한다(김지영, 주형철, 

유인애, 2013; 이호열, 박재우, 2012; 황민경, 이성노, 2021; Sundaram & Webster, 

2000)).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유의미한 역할로

서의 가능성은 이들 간의 실증적인 관계규명을 위해 진행된 관련연구의 결과들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우영 등(2019)은 펜싱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들의 

신체언어, 외양언어 등이 팀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고, 조송현(2021) 

또한 유소년 축구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생선수들의 운동만족에 

주효한 선행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밖에도 청소년 골프선수가 지각

하는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참여만족에 관계에 대해 연구한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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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승훈(2022), 필라테스 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과 수업만족 간의 유

의미한 관계를 밝힌 황민경과 이성노(2021) 등은 만족이라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

에 대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주효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태권도 선수들을 심리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은 태권도 경기종목

별 선수들이 가진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겨루기 

및 품새 선수간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운동몰입의 차이를 밝힌 정국현(2010)과 태

권도 전공에 따라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밝힌 김영진과 정명규(2021), 그리고 경기력에 대한 선수개인의 심리적 요인의 

효과성이 경기종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음을 밝힌 정명규(2020), 송남정과 

곽정현(2022) 등 다수의 연구들은 실증적인 측면에서 태권도 경기종목별로 선수

들 간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선수들에 관한 심리적 중재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많은 연구들이 겨루기, 품새, 시범 등의 개별종목들을 

태권도라는 하나의 단일종목으로 보고 그 결과들을 통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

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관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 증진에 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의 실천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종목 간 영향력 차이에 집중하여 관

련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특히 개별 종목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중재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서술된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MGA(multiple group 

analysis,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과 운동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MGA의 경우,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서로 다른 표본을 비교할 때 자주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며(우종필, 2016), 그와 

같은 특징에서 MGA에 근거하여 도출된 결과는 향후 태권도 경기종목 특성에 따

른 선수개인의 운동만족 증진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및 활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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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제시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필요성에 근거하여 태권도 선수개인의 경기종목에 따

른 유용한 운동만족 증진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MGA을 이용하여 비언어적 커뮤니

케이션과 운동만족 간의 관계 및 경기종목에 따른 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기초로 향후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해당변인들에 관한 후속연

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운동만족이라는 선수개인

의 긍정적 정서함양에 대하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주효 예측변수의 하나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필라테스, 골프, 축구, 펜싱 등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지

각하는 가에 따라 개인의 운동만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원우영 

등 2019; 정지영, 정승훈, 2022; 조송현, 2021; 황민경, 이성노, 2021).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바와 같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

족의 관계가 대상 및 환경, 그리고 상황 등에 따라 다각적인 측면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원우영 등, 2019; 이상일, 2021; 이현정, 백재근, 

2021; 임해승, 김종우, 신승호, 2022; 정지영, 정승훈, 2022; 조송현, 2021; 현기진, 

신승호, 유도상, 2017), 태권도 경기현장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의 심층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겨루기, 품새, 시범 등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라 선수들 간의 심리

적 특성에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김영진, 정명규 2021; 송남정, 곽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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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국현, 2010; 정명규, 2020)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태권도를 하나의 단일종

목으로 보고 각각의 결과를 통용하여 중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경기종목에 따른 수준 차이를 구체화하여 서술된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향후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 증진전략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선수개인

의 운동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과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의 관계에서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태권도 경기종목의 조절효과

를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google 

forms)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11월 ~ 12월 약 2달여간의 기

간 동안 url 전송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응답에 대한 연구자들

의 신뢰성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579 부를 최종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

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먼저, 성별에서 남자 342명(59.1%), 여자 237명(40.9%)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종목에서 겨루기 190명(32.8%), 품새 196명(33.9%), 시범 

193명(33.3%)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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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도구

이 논문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운동만족에 관해 

자기보고식 평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총 21 문항으로 검사도구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검사도구로 제작된 설문지의 구성 및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및 종목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추나영, 배성우 및 조송현(2013), 이상우(2016), 이정학 

등(2018), Sundaram과 Webster(2000)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최초 4요인,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후 변수

정제 과정을 거쳐 유사언어 4문항, 신체언어 4문항, 신체외양 3문항, 공간언어 4문

항으로 재구성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 운동만족은 김은지 등(2018)

과 최정일 등(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최초 

단일요인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후 변수정제 과정을 거쳐 운동만족 단일요

인, 4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통계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

과 같이 통계처리하였다. 먼저 IBM SPSS 28.0을 통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

였고, 다음 IBM AMOS 21.0을 통해 측정모형분석에 근거한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와 MG-CFA(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MGA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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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타당성 및 신뢰성

사용된 검사도구인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측

정모형분석에 입각한 CFA 및 Cronbach‘s α 산출분석이 진행되었다. 분석과정

에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MI(modification indices) 등에 근거한 변

수정제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다음 <표 1>에 표기된 결과

들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의 상세설명으로서 먼저, 미국심리학회(APA)가 제안하는 모형적합도 

검정지수 CFI(≥.90), TLI(≥.90), SRMR(검정기준 ≤.10), RMSEA(≤.10) 모두를 충

족하는 결과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이후 추가분석을 통해 AVE .5 이상(.665 ~ 

.727), CR .7 이상(.870 ~ .914), α .7 이상(.913 ∼ .956)의 측정치를 검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집중타당성과 신뢰성이 충족되었음을 추정하였다(우종필, 2016; 

Garrido, Abad & Ponsoda, 2016; Schermelleh-Engel, Moosbrugger & Müller, 2003; 
Steiger, 1990). 더불어 상관계수 최대 .449의 제곱(.202) 보다 AVE 지수 최소(.665)

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판별타당성 또한 충족되었음을 추

정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Fornell & Larcker, 1981). 

Factor Item B β t α AVE CR

유사언어

nvc1 1 .881

.914 .665 .888
nvc2 1.014 .900 30.271***

nvc3 .991 .875 28.820***

nvc4 .910 .759 22.422***

표 1.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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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분석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산출을 통해 단일차원성이 

규명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구성요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였다<표 2>. 분석결과로서 .138 ~ .449 수준에서 상관계수 도출하였고

(p<.01), 보편적 검정기준(≤.80)을 기초로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다중공선성

(discriminant validity)의 이슈가 없음을 판단하였다. 

신체언어

nvc5 1 .907

.951 .727 .914
nvc6 1.013 .912 35.589***

nvc7 .983 .926 37.006***

nvc8 .957 .901 34.443***

신체외양

nvc9 1 .853

.913 .690 .870nvc10 1.047 .922 28.670***

nvc11 1.005 .872 26.820***

공간언어

nvc12 1 .895

.927 .677 .893
nvc13 1.047 .912 32.921***

nvc14 .984 .879 30.554***

nvc15 .932 .802 25.471***

운동만족

es1 1 .897

.956 .709 .907
es2 1.093 .911 34.669***

es3 1.117 .935 37.095***

es4 1.089 .932 36.816***

CMIN(df)= 211.077(142), CFI= .993, TLI= .992, SRMR= .022, RMSEA= .02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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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MG-CFA에 입각한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을 검증하였다<표 3>. SEM에서의 가설전환이나 선행

모델 유의성에 따른 결과 등의 이슈를 근거로 본문에서의 측정동일성은 비제약 

모델(free)과 요인부하량 제약모델(λ) 간 관계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로서 free와 λ모델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x2(28)= 

30.128 < 41.337), 이를 근거로 구성개념에 대해 겨루기, 품새, 시범선수 모두 서로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하였다(배병렬, 2017; 우종필, 2016). 

a b c d e

a.유사언어 1

b.신체언어 .311** 1

c.신체외양 .234** .223** 1

d.공간언어 .205** .175** .248** 1

e.운동만족 .256** .181** .449** .138** 1
**p<.01

표 2. 상관분석 결과

Model x2 df CFI TLI RMSEA △x2(df) Sig.

free 576.647 426 .985 .982 .025

λ 606.775 454 .985 .983 .024 △x2(28)= 30.128 기각

λ, ϕ 679.029 484 .981 .980 .026 △x2(58)= 102.382 채택

λ, ϕ, θ 822.843 522 .970 .971 .032 △x2(96)= 246.196 채택

note 1. 자유도(df)가 28, 58, 96 일 때, p<.05 기각 기준치는 각각 41.337, 76.778, 119.871 dla
note 2.  △ = 변화량 

표 3. 측정동일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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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증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관계규명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들의 검증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연구가설 1

태권도 경기종목의 조절효과 검증에 앞서 SEM을 통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과 운동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설정된 H1을 검토하였다<표 4>. 

검증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서 연구모형 적합도에 대해 미국심리학회

(APA)가 제안하는 지수들을 모두 충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우종필, 2016; 

정명규, 2020; Garrido et al., 2016; Schermelleh-Engel et al., 2003; Steiger, 1990), 

이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 경로계수(B= 1.705, β= .614, p<.001)

의 통계적 유의성 또한 확인되어 H1을 채택하였다. 

2) 연구가설 2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태권도 경기종목의 조절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MGA를 활용하여 설정된 H2를 검토하였다<표 5>. 

MGA와 관련하여 비표준화 계수를 중심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해야한다고 

배병렬(2017)은 지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측정치를 살펴본 결과, 겨루기(B= 

2.347, β= .674, p<.01), 품새(B= 2.202, β= .717, p<.001), 시범(B= .861, β= .482, 

p<.001) 별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가 다르게 발현되고 있음

Path B β t Sig.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운동만족 1.705 .614 7.237*** 채택

CMIN(df)= 53.456(19), CFI= .988, TLI= .982, SRMR= .043, RMSEA= .056
***p<.001

표 4. 연구가설 1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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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고, 이때 품새와 시범종목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또한 규명하여 

H2를 부분적으로 채택하였다. 

Path
Regression Weights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Sig.
겨루기 품새 시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운동만족

2.347** 2.202*** -.153 기각

2.347** .861*** -1.785 기각

2.202*** .861*** -2.615 채택
***p<.001, **p<.01

표 5. 연구가설 2 검증결과

Ⅳ. 논의

본문은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른 선수들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유용한 운동만

족 증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운동만족 

간의 심층적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이다. 설정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의 인과관계 및 그 관계에서의 경기종목에 따른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가설들을 설정하였고, 이후 연구가설들의 검증결과들을 기

초로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먼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의 관계규명에 관한 H1을 분석한 

결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 경로계수의 긍정적인 유효성이 검증

되어 채택되었다. 검증된 내용은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그들의 운동만족 증진에 대한 주효변수임을 의미하는 결과로, 중

학생 이상의 펜싱 선수(원우영 등, 2019), 대학 태권도 선수(이상일, 2021), 검도 

선수(임해승 등, 2022; 현기진 등, 2017), 유소년 축구 선수(조송현, 2021),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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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선수(정지영, 정승훈, 2022) 등 다양한 연령 및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당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은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검증결과의 타당성

을 지지해 주고 있다.

운동만족 즉, 운동에 관한 선수개인의 긍정적인 평가 또는 정서(유용준, 정구

인, 2018; Cheladurai & Riemer, 1997)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관련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포츠 경기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의 하나로 다루

어져 왔다. 그리고 태권도 훈련 및 경기현장과 관련하여 실증적인 측면에서 선수

들의 운동지속, 운동수행능력, 운동스트레스 등에 대한 운동만족의 실효성을 밝

힌 선행연구(강철우, 이창환, 정승훈, 2019; 김주연, 권천달, 2018; 문종숙, 최공집, 

2018; 이용선, 이근모, 장승현, 2012)들은 태권도 선수들에게 있어서도 운동만족이 

주효한 심리요인의 하나로 작용될 수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할 때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정서함양을 이끌 수 있도록 돕는 보다 유의미한 중재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며, 이때 선수개인의 긍정적인 정서함양에 대한 지도자의 주효한 역할(김경렬 등, 

2013; 김민정, 조광민, 2010; 서강석, 안창식, 2019; 오영택, 양명환, 2019; 윤정호 

등, 2022; 이동준, 2017)과 더불어 운동만족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원

우영 등, 2019; 이상일, 2021; 임해승 등, 2022; 정지영, 정승훈, 2022; 조송현, 2021; 

현기진 등, 2017)들을 근거로 할 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 증진에 대한 유용한 전략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일(2021)은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선수개인의 운동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주효한 선행변수임을 밝

히며, 효과적인 운동만족 중재전략으로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지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 중재전략으로 활

용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종목에 따라 선수들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한국무예학회 : 무예연구 제16권 제4호(통권 제43호)

- 246 -

연구들이 겨루기, 품새, 시범을 태권도라는 단일종목으로 바라보고 그 결과들을 

통용하여 운동만족 중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규명에 관한 연구의 당위성을 지지한

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설정된 태권도 경기종목의 조절효과에 관한 H2를 검증한 결과, 

품새와 시범종목 사이 경로계수 간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도출된 결과는 운동만족에 대한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 영향력이 품새 및 시범선수들에게 있어 다르게 발현되고 있다

는 것으로, 이후 검증내용을 근거로 운동만족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효

과성이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품새 및 시범종목에 따른 도출

된 내용과 같은 차이는 코칭행동 평가에 대한 스포츠 유형별 차이에 기인한 결과

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연구에 따르면, 공행 및 상호작용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들

이 선호하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상이하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공행종목(公行種
目)과는 달리 상호작용종목(相互作用種目) 참여선수들이 민주적 또는 사회적 측

면의 리더십 보다 전제적 측면의 훈련과 지시, 보상행동 등과 같은 리더십을 선호

한다고 한다(황진, 김상범, 김병준, 김영숙, 2015; Terry & Howe, 1984). 그리고 

스포츠 유형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리더십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지도자

의 영향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그와 관련된 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과도 밀접하

게 관계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공행종목인 품새와 상호작용종목인 시범 

사이에서 운동만족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효과성이 다르게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가설검증결과와 관련하여 태권도 경기현장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부족

한 상황에서 만족이라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은 서술한 논의를 

지지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변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비언어적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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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 운동수행만족 간의 관계에서 검도(임해승 등, 2022), 펜싱(원우영 등, 

2019), 태권도(이상일, 2021), 론볼동호인(이현정, 백재근, 2021) 등 대상 및 종목에 

따라 해당변인들의 구성요인 간의 관계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현되고 있음을 

밝히며, 직간접적으로 검증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대해 선수-지도자 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그에 대한 주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때 개별 종목별 고

유한 특성에 따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이 상이하게 발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겨루기, 품새, 시범 각 종목별 공행 및 상호작용적 특성에 따라 

운동만족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효과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향후 태권도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개별종목 특성에 맞는 

보다 유의미하고 실천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

여 선수들의 운동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의 심층적인 관계규명을 통해 

태권도 선수개인의 경기종목에 따른 유용한 운동만족 증진전략 마련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MGA을 이용하여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

하였고, 이후 그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설정된 연구가설 검증을 통해 태권도 선수의 운동만족에 대한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을 규명하였고, 더불어 품

새 및 시범종목 사이에서 영향력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검증결과의 

경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가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라 다각

적인 측면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으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할 때, 향후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정서를 이끄는 과정에서는 겨루기, 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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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각각이 가진 종목유형 및 특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적합

한 보다 유용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코칭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한편, 본 연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태권도 경기종

목의 조절효과를 규명한 연구의 첫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해당연구에 관한 다각적 측면의 추가적 접근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유의미

한 근거자료들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건설적인 측면에서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태권도 선수와 지도자들 간 의사소통이 비언어적 요소뿐 만아니라 기술

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질문에 대한 대답, 말투 등과 같은 언어적 요소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유형들과 

운동만족 간의 심층적 관계규명을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적자료에 입각하여 도출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제 지도현장에 대한 참여관찰이나 인터뷰 등과 같은 질적 자료들을 통해 각 

종목별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중재전략

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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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Exercise Satisfaction 

Levels : Focused on the Multi-group Analysis of Taekwondo Sports Events

Kim, Young-Jin(Kyunghee Univ) ž Jung, Myung-kyu(Sehan Univ) ž Jeon, Min-woo(Kyunghee Univ)

This thesis explored the difference among Taekwondo sports ev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exercise satisfaction levels as 

part of an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for the exercise satisfaction levels of 

Taekwondo athletes. To serve the complete objective of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online platform (Google Forms) of the Taekwondo athletes as 

a population (579 copies for final analysis), and then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FA, MG CFA, SEM, MGA, 

and so on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8.0 & AMOS 21.0. Through the foregoing 

analysis process, this study confirmed a significant ga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omsae and demonstration events in terms of influence, in addition to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exercise satisfaction 

levels. As a result, the study was able to make a deduction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oaches' non-verbal communication perceived by athlete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satisfaction levels of Taekwondo athletes may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sports events.

Key words: Non-verbal Communication, Exercise satisfaction, M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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